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여천NCC, 구조조정 갈등 되풀이!
노조, 강제적 인력감축 절대반대 … 인력적체 해소 희망퇴직 실시

여천NCC 노사가 통합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여천NCC는 6월 한달 동안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정년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해 기본급의 20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3년 미만의 직원에게

는 남은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줄 계획이다. 희망퇴직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이어서 퇴직자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회사는 1999년 말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의 나프타 분해시설(NCC)를 통합해 공식 출범하면서 인력이 적

정 수준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해 희망퇴직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수년간 인력 적체로 신입사원을 

전혀 뽑지 못해 희망퇴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줄이고 신입사원을 충원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천NCC 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을 위한 리스트가 회사에 있다는 것과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대상자

를 만나 이미 통보했다는 사실들이 조합에 접수되고 있는 만큼 단 1명의 강제퇴직도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회사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또 다른 내부갈등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행위임을 직시해

야 할 것이라며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천NCC는 출범 후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2년 처음 흑자로 돌아서 2003년 들어 1-4월 602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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